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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공동체주택은 생활밀착형 주거모델로 관심 높아져

서울시는 ‘시민들이 함께 거주하면서 공동으로 생활문제를 해결하는 주거

모델로서, 공동체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갖춘 주택’을 공동체주택으

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공동체주택은 주로 셰어하우스, 코하우징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자

가소유형, 사회임대형(비영리 민간임대), 공공임대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동체주택을 공급하는 민간조직들은 자금 조달의 한계, 저렴한 토지 확보

의 어려움, 임대운영의 지속성 곤란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다양한 지원책 설계해 ‘사회임대형’ 공급 늘려야

공동체주택 공급은 장려할 필요성이 있으나 공동체 형성을 저해하는 물량 

위주의 정책은 원래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자가소유형은 저렴한 주택으로 보기 어렵고 중산층이 주 수요층이므로 공

공토지 임대 등 공공의 직접 지원은 지양하고 금융 위주로 지원해야 한다.

사회임대형은 1인･청년 가구 등의 주거소요에 부응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고 있으므로, 이를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지원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향후 서울시는 사회투자기금 융자 프로그램 확대, 주택도시기금 활용, 공공

토지 임대의 공공성 강화, 토지 임대료 인하, 취약계층용 공동체주택 모델 

개발 등을 통해 사회임대형 공동체주택의 육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